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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가을愛…상사화천년사랑을품다

불갑산상사화축제…9월18~24일

지난해축제에서펼쳐진인도공주야간퍼레이드.

가족 연인함께즐길참여행사풍성

야간프로그램강화 레드원EDM공연

사랑의연줄드리우기 꽃길걷기행사

정열적사랑과아름다운추억한가득

대한민국대표가을꽃축제자리매김

꽃과잎이떨어져서 서로 그리워한다는 꽃말

을품은붉은상사화(相思花)의물결속에가을을

알리는대향연이영광에서펼쳐진다.

영광군은불갑사관광지구일원에서다음달18

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를주제로 제19회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를개최한다.

상사화축제는문화관광육성축제와전남도대

표축제로선정될만큼흥행이입증된대한민국대

표가을꽃축제로발돋음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

기위해축제장내쉼터조성과편의시설을대폭

확대한다.

특히축제총감독을선임해축제기획전반을업

그레이드하고가족친지연인친구들과함께즐길

수있는다양한볼거리와풍성한참여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축제 주제에맞춰준비한개막식공연 경운스

님과인도공주를비롯해최신트렌드를반영한

야간프로그램강화,레드원EDM공연을통해관

객들과함께뛰어놀수있는자리도선보인다.

개막식 주제공연은 상사화의 꽃말 그리움을

표현한다.아름다운여인을짝사랑한스님이죽어

절집옆에꽃으로피어난전설을모티브로하고있

다.

축제첫날인다음달 18일오전 10시부터는불

갑사 삼정자 주차장에서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

를시작으로지역주민과관광객이함께걷는 상

사화꽃길걷기 행사가펼쳐진다.

전국다문화모국춤페스티벌,상사화군민가요

제, 상사화 어린이 가요제, 커플 상사화 가요제,

오케스트라 공연, 국악공연 등은 즐거움과 멋진

추억을선물한다.

영광군은 지역주민들의 축제 참여도를 끌어올

리기위해올해처음으로상사화쌀과굴비를포함

해지역특산품을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특산품

판매장과마을장터도함께운영할예정이다.

김준성영광군수는 대표적인가을꽃축제로자

리잡은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를찾는관광객들

을위해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등을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붉게 타오르는

상사화꽃길을걸으며정열적인사랑과아름다운

추억을나누고남도의맛과멋에흠뻑취해보시길

바란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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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군락지를품은영광불갑산은9월이면상사화로융단을깔아놓은듯붉게물들어장관을이룬다.

불갑산상사화의유래

경운스님과인도공주의애절한사랑…꽃말은 이룰수없는사랑

잎과꽃이결코만날수없다하여 이룰수없는

사랑이란꽃말을가진상사화(꽃무릇). 다른말로

는석산이라고도한다.

우리나라최대의군락지를자랑하는상사화는 9

월이면 불갑산 전체를 붉은 융단으로 깔아놓은 듯

붉게물들여장관을이룬다.

상사화는 수선화과의 여러해 살이 식물로 꽃과

잎이서로달리피고지는모습이인간세계에서서

로 떨어져 사모하는 정인들과 같다하여 붙여진 고

유이름이다.

어느 꽃이든 꽃말은 슬프고 아련하기 마련인데

이꽃은흔하지않게남자가여인을못잊어병에걸

린애절한사랑이야기를간직하고있다.

상사화 군락지를 품은 영광 불갑산에는 붉은 상

사화가간직한인도공주와경운스님의애틋한사랑

이야기가있다.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경운이라는 스님이 불갑

사를창건한마라난타존자의고향인간다라지역

으로 유학을 떠난다. 스님은 법회에서 만난 간다

라지역큐샨왕의공주와서로첫눈에반하게된

다.

이소식을들은왕은스님을추방하게되고공주

는 내세에서라도사랑을맺자며작은화분에참식

나무한그루와작은씨앗을선물로주었다.불갑사

로돌아온스님은 같이있어도같이하지못하듯함

께하지않아도같이있음을되뇌면서나무아래서

열반에든다.

9월이되자스님이정성껏길렀던참식나무밑에

서꽃이피어나는데잎과꽃이서로만나지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은 경운 스님의 사연을 떠올리면

서이꽃을상사화라했다고한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다음달18일부터24일까지일주일간불갑사관광지구에서 상사화천년사랑을품다를주제로 제19회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열린다. 세계최대상사화

군락지를자랑하는불갑사일원. <영광군제공>


